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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우리사회에서는 외모 관리의 한 수단으로써 

미용성형을 선택하는 여성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불과 2000년대까지만 해도 성형에 대한 부정적인 인

식이 지배적이었던 반면 최근에는 성형에 대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전반적인 인식이 우호적으로 변화

하고 있다. 성형은 하나의 외모 관리 수단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심지어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

아지고 있는 것이다(Holliday & Elfving-Hwang, 2012). 

2017년 기준, 전 세계에서 행해진 성형수술은 약 2,339만 

건이며, 성형외과의사는 약 43,500명으로 조사되었

가족, 친구, 소셜 미디어 압박이 내면화와 외모 만족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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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International Society of Aesthetic Plastic Surgeons 

[ISAPS], 2018). 이 조사에서 보고된 성형수술 횟수의 

절대적 수치를 보면, 미국, 브라질, 일본, 멕시코, 이탈

리아가 미용성형의 상위 5개국으로 전체 성형수술 횟

수의 38.4%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행해지

는 성형수술과 관련된 공식적인 최근 자료의 부재로, 

정확한 통계자료를 비교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하지

만 ISAPS와 United Nations(UN)의 자료를 토대로 발

표한 󰡔The Economist󰡕지의 조사에서는, 세계 성형수

술 통계를 각 나라의 인구수를 고려하여 비교할 경우, 

한국은 인구 대비 성형수술 횟수가 세계 1위인 것으

로 보고되었다(“Plastic makes perfect”, 2013). 특히 외

모중심주의의 사회적 분위기와 성형에 대한 높은 접

근성으로 우리사회 구성원들의 성형에 대한 관심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Kim et al., 2017).

미용성형은 크게 수술적 성형(surgical procedures)과 

비수술적 성형(non-surgical procedures)으로 나누어진

다(American Society of Plastic Surgeons [ASPS], n.d.). 

ISAPS에서 보고된 2017년에 행해진 총 2,339만 건의 

성형수술 중, 약 46%(약 1,077만 건)는 수술적 성형이

었으며, 약 54%(약 1,262만 건)는 비수술적 성형으로 

조사되었다(ISAPS, 2018). 수술적 성형은 외과적인 수

술을 통해 외모의 변화를 만드는 과정으로 쌍꺼풀, 코 

성형, 가슴 확대/축소, 지방흡입 등이 포함되며, 비수

술적 성형은 비교적 적은 통증과 짧은 회복 기간, 간단

한 시술을 통해 수술적 성형과 유사한 효과를 제공하

는 과정으로 보톡스, 레이저 관리, 필링, 필러 등이 포

함된다. 이러한 특성의 차이로 인해, 많은 나라의 경

우 수술적 성형보다는 비수술적 성형의 시술 횟수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각각의 수술적 및 비수

술적 성형에 대한 비교적 정확한 통계수치가 조사되

는 미국의 경우, 2018년 동안 약 181만 건의 수술적 성

형과 약 1,591만 건의 비수술적 성형이 행해진 것으로 

보고되었다(ASPS, 2019). 2010년에 보고된 약 190만 

건의 수술적 성형과 약 485만 건의 비수술적 성형의 

시술 횟수와 비교해보면, 수술적 성형은 5% 정도 감

소한 반면 비수술적 성형은 228%의 증가 추세를 보이

는 것이다(ASPS, 2019). 즉, 수술적 성형과 비수술적 

성형은 확연히 다른 특성을 가지며, 그에 따라 각각의 

성형과정에 대한 사람들의 수용 정도가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성형을 선택하는 행동은 현재 자신의 외모에 만족

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성형을 통해 사회적으로 정의

되어 있는 아름다움의 기준에 보다 가까워지고자 하

는 욕구로 인해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자신의 외모에 

대한 만족이 낮을수록 성형에 대한 높은 수용 태도를 

보인다(Slevec & Tiggemann, 2010). 또한 개인의 외모 

만족도는 자신이 속해있는 사회나 집단 내에서의 다

양한 사회문화적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형성된 

매력적인 외모에 대한 내면화 수준의 영향을 크게 받

는다(Cusumano & Thompson, 1997; Jang et al., 2012). 

사회문화적 이론(sociocultural theory)과 삼자영향 모

형(tripartite influence model) 등의 신체 이미지 관련 심

리과정에 관한 여러 이론들은 사회에서 인정되는 매

력적 외모를 가져야 한다는 사회문화적 압박 수준은 

개인이 지각하는 매력적 외모의 기준에 대한 내면화 

수준을 형성하며, 이는 결국 외모 만족도에 영향을 미

친다고 설명한다(Thompson et al., 1999). 더욱이 외모에 

대한 높은 불만족 수준은 낮은 자아존중감, 우울증 등

과 같은 부정적인 심리 상태(Brechan & Kvalem, 2015)

나 극단적 다이어트, 성형수술의 선택 등의 위험한 외

모관리 행동(Davis, 1995; Henderson-King & Henderson- 

King, 2005; Stice & Shaw, 2002)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져 왔다. 성형에 대한 태도 및 실제 

성형행동을 설명하는 사회적, 문화적, 개인적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는 다양한 연령대, 성별 및 인종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왔다(Abbas & Karadavut, 2017; Hw- 

ang et al., 2017; Kim et al., 2017; Lee, 2013; Menzel et 

al., 2011; Seo et al., 2019; Sharp et al., 2015). 하지만 아

직까지 국내 여성의 성형수술 태도를 형성하는 사회

문화적 영향과 신체 이미지 관련 심리적 과정에 대한 

구조적인 분석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

에서는 우리사회의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그들이 받

고 있는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압박이 매력적인 외

모에 대한 내면화와 외모 만족도를 거쳐 성형에 대한 

수용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모

형을 제안하고, 변수 간 관계를 구조방정식을 활용하

여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II. 이론적배경

1. 가족, 친구, 소셜 미디어 압박과 내면화

한 개인은 다양한 소스를 통해 자신이 속한 사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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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통용되는 매력적인 외모의 기준에 대해 자연스럽

게 학습하게 된다. 이러한 학습을 통해 인지하게 되는 

외모의 기준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외모에 대한 

평가의 지표가 된다. 삼자영향 모형(Thompson et al., 

1999)에서는 개인의 신체 이미지 관련 개념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크게 가족, 친구, 미디어로 나

누어지며, 이러한 소스를 통해 외모에 대한 압박을 크

게 받을수록 사회에서 인정하는 매력적인 외모의 내

면화 수준이 높아진다고 설명한다. 외모 기준의 내면

화란 매력적인 외모의 기준을 인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러한 기준을 자신이 추구해야 하는 목표로 삼

는 정도를 의미한다(Thompson et al., 1999). 즉, 매력적

인 외모를 가져야 한다는 압박 수준은 결과적으로 사

회에서 정해진 외모의 기준에 보다 가까워지기 위한 

여러 행동들의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압박과 내면화 수준 사이

의 관계를 고찰한 여러 선행연구에서는 가족, 친구, 

미디어를 세 가지 주요 요인으로 고려하였으며, 각 요

인을 보다 세분화하여 부모, 형제/자매, 애인, 배우자 

등을 포함하기도 하였다(Hardit & Hannum, 2012; John- 

son et al., 2015; Shagar et al., 2019; Tylka et al., 2015). 이

러한 여러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연구대

상자의 개인적 요인과 그들이 속한 사회 및 문화의 시

기와 특성에 따라 각각의 가족, 친구, 미디어의 압박이 

내면화에 미치는 통계적인 유의한 영향력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Hardit and Hannum(2012)의 연

구에서는 부모, 친구, 미디어 중에서 미디어만 여대생

의 신체 이미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

졌다. 이와 유사하게, Johnson et al.(2015)과 Tylka et al. 

(2015)의 연구에서도 미디어와 애인으로부터의 압박

은 내면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

만, 가족과 친구로부터의 압박의 영향력은 밝혀지지 

않았다. 호주와 말레이시아 여성을 대상으로 신체 이

미지에 미치는 사회문화적인 요인의 영향력을 비교한 

Shagar et al.(2019)의 연구에서는 호주 여성의 경우 미

디어와 친구로부터의 압박은 내면화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가족의 영향력은 밝

혀지지 않았다. 이에 반해, 말레이시아 여성의 경우에

는 미디어, 친구, 가족으로부터의 압박이 모두 내면화 

수준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외모

에 대한 사회문화적 압박 요인이 내면화 수준에 미치

는 영향력은 한국인을 대상으로도 여러 선행연구에서 

검증되어왔다. 예를 들어, Lee and Kwon(2010)은 남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TV 노출이 많을수록 이상적 외

모에 대한 내면화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을 밝혔다. Shin 

et al.(2017)의 연구에서는 한국 여대생을 대상으로 마

른 몸에 대한 부모, 친구, 미디어의 압박은 모두 내면

화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소셜 미디어의 등장 및 확산 이전에는 미디어를 통

한 외모 압박은 주로 TV나 잡지 등의 전통적인 대중매

체의 영향력으로 설명되어왔다(Menzel et al., 2011). 

하지만 최근 소셜 미디어의 사용시간이 전통적인 대중

매체에의 노출시간보다 많아짐에 따라 신체 이미지 

관련 연구들도 신체 이미지에 미치는 소셜 미디어의 

영향력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아졌다(Lee, 2019; 

Lee & Lee, 2017; Marengo et al., 2018; Salomon & Brown, 

2019). 특히,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에 접속하여 소셜 

미디어 활동을 할 수 있는 개인 스마트폰 보급의 확산

으로(Lewallen & Behm-Morawitz, 2016), 사용자의 신

체 이미지에 미치는 소셜 미디어의 영향력은 더욱 강

력해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과 여러 선행연구

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미디어의 영향을 소셜 미

디어로부터의 압박으로 한정하였으며, 가족, 친구, 소

셜 미디어로부터의 외모 압박과 내면화 사이에는 정

(+)적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추론하였다.

가설 1. 가족으로부터의 받는 외모에 대한 압박은 

내면화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친구로부터 받는 외모에 대한 압박은 내면

화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소셜 미디어로부터 받는 외모에 대한 압박

은 내면화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외모 만족도

외모 만족도란 자신의 외모에 대한 긍정적 판단의 

정도를 의미하며(Stice & Shaw, 2002), 대부분의 여성

은 사회 내에서 정해진 매력적 외모의 기준에 대한 스

스로의 내면화 수준이 높을수록 자신의 외모에 불만

족하게 된다(Shagar et al., 2019). 이는 이상적으로 여겨

지는 매력적 외모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많은 일반인 

여성들에게는 비현실적이기 때문이다. 즉, 대부분의 

여성은 사회에서 공유되는 외모의 기준과 자신의 외

모의 차이가 크다고 인식하게 되며, 이러한 차이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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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외모 만족도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외모에 대

한 내면화 수준과 외모 만족도 사이의 부(–)적인 관계

는 여러 선행연구에서 밝혀졌으며(Johnson et al., 2015; 

Lovering et al., 2018), 국내 여성을 대상으로도 내면화 

수준이 높을수록 외모 만족도가 낮아진다는 연구결

과가 보고되었다(Lee & Lee, 2019).

외모 만족도는 자신의 전반적인 외모에 대한 태도 

및 평가 또는 각각의 신체 부위에 대한 만족 정도로 측

정된다(Berschied et al., 1973; Cash et al., 2002). 사실 한 

개인의 외모 만족도란 외모에 대한 하나의 특성(예, 

외모 매력도, 신체 사이즈, 몸무게 등)이나 특정 부위

(예, 눈, 코, 배, 허벅지 등)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보다

는 이러한 각각의 평가에 대한 통합적인 개념으로 접

근된다. 이에 따라, 외모 만족도는 주로 외모나 신체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로 측정되어왔다. 하지만, 성형수

술에 대한 태도나 행동과 관련해서는 크게 얼굴과 신

체에 대한 만족도로 구분하여 측정되기도 한다(Lee & 

Lee, 2016). 이는 각 사회와 문화가 가지고 있는 미의 

기준에서 보이는 차이로 인해 각 나라에서 주로 행해

지는 성형수술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

로 아시아권에서는 얼굴과 관련된 수술적 및 비수술

적 성형이 많이 행해지는 반면, 서구문화권에서는 신

체와 관련된 성형이 많이 진행되는 차이를 보인다. 예

를 들어, 깨끗한 피부나 쌍꺼풀이 있는 눈 등을 선호하

는 우리나라의 미의 기준이 대표적인 경우로 설명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외

모 만족도에 미치는 매력적인 외모에 대한 내면화 수

준의 영향력을 보다 세부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즉, 

외모 만족도를 얼굴 만족도와 신체 만족도로 분류하

였으며, 내면화 수준, 얼굴 만족도, 신체 만족도 사이

의 관계에 대한 다음의 가설을 제안한다.

가설 4. 내면화는 얼굴 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가설 5. 내면화는 신체 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3. 성형수술에 대한 태도

자신의 외모에 대한 만족 수준은 여성의 심리 상태

와 행동적 결과를 예측하는 주요 요인으로 여겨진다. 

이는 많은 서구화된 사회에서 여성에게 특히 외모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자신의 신

체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수록 성형수술에 대한 우호

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Calogero et al., 2010; Didie et 

al., 2010; Slevec & Tiggemann, 2010; Swami, 2009). 다

시 말해, 사회에서 여겨지는 매력적 외모의 이미지와 

비교하여 자신의 외모에서 부족한 부분을 성형을 통

해 개선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한국 여성의 외모 만족

도와 성형수술에 대한 태도를 고찰한 선행연구에서

도 두 변수 간의 부(–)적인 관계가 밝혀져 왔다(Lee, 

2013; Seo et al., 2019).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압박으로 발생하는 신체 

이미지 관련 심리적 과정을 설명하는 삼자영향 모형

을 적용한 신체 이미지 관련의 여러 선행연구에서는 

가족, 친구, 미디어의 압박이 외모에 대한 내면화와 외

모 만족도를 거쳐 외모 관리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Johnson et al., 2015; Lovering et al., 2018; Sha- 

gar et al., 2019). Johnson et al.(2015)은 미디어의 압박은 

외모 내면화와 정(+)적인 관계가 있으며, 이는 외모 불

만족 수준을 높이게 되어 궁극적으로 여성의 섭식이

상행동으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Shagar et al.(2019)은 

호주와 말레이시아의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외모 및 

신체 관리 행동을 결정하는 신체 이미지 관련 심리적 

과정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호주 여성의 경우 친구와 

미디어의 압박은 내면화와 외모 만족도를 거쳐 섭식

이상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말레

이시아 여성의 경우에는 가족, 친구, 미디어의 압박이 

모두 내면화와 외모 만족도를 통해 섭식이상행동을 

형성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

으로 보면 가족, 친구, 소셜 미디어의 압박 수준은 외

모에 대한 내면화 수준과 정(+)의 관계를 보이며, 외모 

만족도를 낮아지게 하여 궁극적으로 외모 관리 수단

의 하나인 성형에 대한 수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고 추론할 수 있다.

앞서 설명되었듯이, 수술적 성형과 비수술적 성형

은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니며, 보고된 수술적 및 비수술

적 성형의 횟수에서도 확연히 다른 변화를 보인다. 특

히, 비수술적 성형은 수술적 성형에 비해 낮은 위험도

를 가지며, 비교적 간단한 시술들을 포함하고 있어, 

전체 성형수술에서 비수술적 성형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외모 만족도와 성형

수술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고

찰을 위해 얼굴 및 신체 만족도와 수술적 및 비수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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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에 대한 수용 정도를 구분하여 각 변수 간의 관계

에 있어 다음의 가설을 제안한다.

가설 6. 얼굴 만족도는 수술적 성형에 대한 수용 

정도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7. 얼굴 만족도는 비수술적 성형에 대한 수용 

정도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8. 신체 만족도는 수술적 성형에 대한 수용 

정도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9. 신체 만족도는 비수술적 성형에 대한 수용 

정도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주요 연구변수와 변수 간 관계에 대

한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해 다음의 연구모형을 제시한

다. 제안된 연구모형과 가설은 <Fig. 1>에 제시되었다.

2. 연구대상자 및 자료수집

연구대상인 20~30대 여성은 마케팅 리서치 회사

를 통해 모집되었으며, 총 379부의 유효데이터가 수

집되었다. 본 연구의 전체 조사참여자(N=379)는 20~ 

30대 여성으로 구성되었으며, 평균 나이는 29.8세(S. 

D.=4.92)였다(Table 1). 직업은 사무직(n=216, 57.0%), 

학생(n=57, 15.0%), 전문직(n=47, 12.4%), 기타(n=41, 

10.8%), 자영업(n=13, 3.4%), 공무원(n=5, 1.3%) 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종학력은 대학교 재학/졸업(n= 

258, 68.1%)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전문대 

재학/졸업(n=69, 18.2%), 대학원 이상(n=28, 7.4%), 고

등학교 졸업 미만(n=24, 6.3%)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

사참여자의 평균 키와 몸무게는 각각 161.8cm(S.D.=5.12, 

Min=148cm, Max=180cm)와 55.7kg(S.D.=9.17, Min=39kg, 

Max=100kg)이었고, 평균 신체질량지수는 21.2kg/m2 

(S.D.=3.10, Min=15.4kg/m2, Max=38.6kg/m2)로 정상 카

테고리로 분류되었다. 조사참여자 중 135명(35.6%)이 

수술적 성형을 해본 적이 있었으며, 162명(42.7%)이 비

수술적 성형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3. 측정도구

가족, 친구, 소셜 미디어로부터 받는 외모에 대한 압

박은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s Appearance Ques-

tionnaire-4(SATAQ-4)(Schaefer et al., 2015)의 Pressures-

Family, Pressures-Peers, Pressures-Media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각각의 세 변수에 대한 4문항으로 구성

되었으며, 미디어에 대한 압박 문항들은 소셜 미디어

에 대한 내용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조사참여자

의 응답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5점(매우 그렇다)

으로 측정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이상적인 외모를 가

져야 한다는 압박을 크게 받는 것을 의미하도록 하였

다. 매력적인 외모에 대한 내면화는 SATAQ-4의 하위

차원 중 Internalization-General attractiveness를 활용하

여 측정하였다. 이 측정도구는 전반적인 외모 매력도

와 관련된 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조사참여자는 자신

의 의견을 1점(전혀 그렇지 않다)~5점(매우 그렇다) 

H1
Family pressure

Social media 
pressure

Internalization

Face 
satisfaction

Body 
satisfaction

Acceptance of cosmetic 
surgical procedure

Acceptance of cosmetic 
nonsurgical procedure

Friends pressure

H3

H2
H4

H5

H6

H7
H8

H9

Fig. 1. Proposed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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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 선택하여 응답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외모의 

매력도에 대한 높은 내면화 수준을 의미한다. 얼굴 만

족도와 신체 만족도는 the Body Parts Satisfaction Scale

(SPSS)(Berschied et al., 1973)의 12문항 중 성형수술과 

관련이 없는 신체 부위에 대한 3문항(귀, 머리카락, 몸

무게)을 제외한 후, ‘전체적인 얼굴’과 ‘전체적인 바디’ 

문항을 추가하여 사용하였다. 결과적으로 얼굴 만족

도에는 전체적인 얼굴, 턱, 쌍꺼풀, 입술, 코, 스킨 톤의 

6문항이 활용되었으며, 신체 만족도에는 전체적인 바

디, 팔, 엉덩이, 허벅지, 복부의 5문항이 포함되었다. 

조사참여자는 각 신체 부위에 대한 만족 수준을 1점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5점(매우 만족한다) 중에서 

선택하였다. 즉, 높은 점수일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수술적 및 비수술적 성형에 대한 수용 정도

는 Acceptance of Cosmetic Surgery Scale(ACSS)(Hen-

derson-King & Henderson-King, 2005)의 Consideration 

하위차원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측정도구는 앞

으로의 성형 계획 및 태도에 대한 5문항으로 구성되었

다(1점=전혀 그렇지 않다~5점=매우 그렇다). 이 외에 

나이, 성별, 직업, 학력의 인구통계학적 문항과 수술

적 및 비수술적 성형에 대한 경험 여부가 설문에 포함

되었다. 수술적 및 비수술적 성형에 대한 이전 경험변

수는 제안된 연구모형의 분석 시, 수술적, 비수술적 성

형에 대한 수용 정도에 대한 통제변수로 포함되었다.

4. 분석방법

주요 연구변수와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대한 기술

통계,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은 SPSS 23.0을 

활용하였으며, 확인적 요인분석과 제안된 연구모형의 

적합성 및 가설 검증의 분석은 AMOS를 활용하였다. 

구조방정식 분석결과에 대한 연구모형의 적합도 판

단은 the Comparative fit index(CFI), the Tucker-Lewis 

incremental fit index(TLI), the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RMSEA)을 사용하였다(Byrne, 2010). 

Hu and Bentler(1999)의 제안에 따르면, CFI≥.95, TLI

≥.95, RMSEA≤.06은 연구모형의 좋은 적합성, .90<CFI 

and TLI≤.94, .07≤RMSEA<.10은 적절한 적합성을 의

미한다.

IV. 연구결과

1.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분석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인 가족, 친구, 소셜 미디어로부

터 받는 외모에 대한 압박, 내면화, 얼굴 만족도, 신체 

Variable Categories n %

Occupation

Student 57 15.0

Office worker 216 57.0

Public officer 5 01.3

Own business 13 03.4

Professional 47 12.4

Others 41 10.8

Education

Less than high school graduate 24 06.3

Currently attending college or graduated 69 18.2

Currently attending university or graduated 258 68.1

Graduate degree 28 07.4

Previous experience of cosmetic 
surgical procedure

Yes 135 35.6

No 244 64.4

Previous experience of cosmetic 
nonsurgical procedure

Yes 162 42.7

No 217 57.3

Height (cm) Mean=161.8, S.D.=5.12, Min=148, Max=180

Weight (kg) Mean=55.7, S.D.=9.17, Min=39, Max=100

Table 1. Sample characteristics          (N=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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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수술적 및 비수술적 성형에 대한 수용 정도의 

평균과 표준편차 분석결과, 외모에 대한 압박의 세 요

인 중 소셜 미디어 압박(μ=3.25, S.D.=1.09)이 가장 높았

으며, 가족의 압박(μ=2.24, S.D.=1.11), 친구의 압박(μ=

2.01. S.D.=.94)의 순이었다. 매력적 외모의 내면화 수

준의 평균은 3.25(S.D.=.64)였으며, 얼굴 만족도와 신체 

만족도는 각각 3.11(S.D.=.69), 2.66(S.D.=.74)으로 조사

되어 얼굴에 대한 만족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성형에 대한 태도는 비수술적 성형에 대한 수용 정

도(μ=3.55, S.D.=.96)가 수술적 성형에 대한 수용 정도

(μ=3.12, S.D.=.92)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2. 탐색적 및 확인적 요인분석

가족, 친구, 소셜 미디어로부터 받는 외모에 대한 

압박의 세 변수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각 문

항에 대한 요인적재량은 모두 .90 이상이었다(가족_

압박: Factor loadings=.92~.94, Eigenvalue=3.45, % of 

variance=86.24; 친구_압박: Factor loadings=.92~.95, 

Eigenvalue=3.54, % of variance=88.39; 소셜 미디어_

압박: Factor loadings=.92~.93, Eigenvalue=3.40, % of 

variance=85.08).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alpha는 .95

(가족_압박), .96(친구_압박), .94(소셜 미디어_압박)

로 모든 변수에 대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내면화 변

수에 대해서는 하나의 차원이 도출되었으며, 요인적

재량은 .68~.86의 분포를 보였다(Eigenvalue=3.96, % 

of variance=66.03). Cronbach's alpha는 .89로 높은 신

뢰도를 확인하였다. 얼굴 만족도(6문항)와 신체 만족

도(5문항)의 각 변수에 포함되는 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얼굴 만족도의 ‘스킨 톤’ 문항이 낮은 

요인적재량으로 제거되었다. 얼굴 만족도의 5문항에 

대한 요인적재량은 .69~.80으로 나타났으며(Eigen-

value=2.65, % of variance=52.93), 신체 만족도의 5문

항에 대한 요인적재량은 .74~.84 수준으로 분석되었

다(Eigenvalue=3.04, % of variance=60.76). 얼굴 만족

도와 신체 만족도에 대한 Cronbach's alpha는 각 .77과 

.84로 높은 신뢰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술적 

및 비수술적 성형에 대한 수용 정도의 측정문항에 대

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수술적 성형에 대한 요인적

재량은 .63~.88로 분포되었다(Eigenvalue=3.38, % of 

variance=67.58). 비수술적 성형에 대한 5문항 중, 요인

적재량이 낮은 1문항(나는 어떤 종류의 비수술적 성

형이든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이 제거되었으며, 남은 

4문항에 대한 요인적재량은 .87~.92로 분포되었다(Ei-

genvalue=3.18, % of variance=79.39). Cronbach's alpha

는 .88(수술적 성형), .91(비수술적 성형)로 높은 신뢰도

를 보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의 모형 적합도 지수는 χ2=1003.78, 

df=586, p<.001, TLI=.96, CFI=.96, RMSEA=.04로 만족

스러운 수준이었다. 각 요인의 표준적재치(≥.50)와 개

념신뢰도(≥.70)는 기준치를 만족시키는 것이 확인되

었다(Table 2). 얼굴 만족도(AVE=.41)를 제외한 모든 

요인에 대한 평균분산추출값은 .50 이상이었다. 비록 

얼굴 만족도의 평균분산추출값은 .41로 기준치인 .50 

이상을 충족시키지는 못했지만, 얼굴 만족도의 개념

신뢰도가 .70 이상인 것으로 분석되어(Fornell & Lar- 

Construct Items
Standardized 
factor loading

t Cronbach's α AVE CR

Family 
pressure

I feel pressure from family members to look thinner. .92 -

.95 .82 .93
I feel pressure from family members to improve my appearance. .92 31.22***

Family members encouraged me to decrease my level of body fat. .89 28.40***

Family members encourage me to get in better shape. .89 28.16***

Friends 
pressure

My peers encourage me to get thinner. .92 -

.96 .85 .96
I feel pressure from my peers to improve my appearance. .95 35.24***

I feel pressure from my peers to look in better shape. .88 27.89***

I get pressure from my peers to decrease my level of body fat. .93 33.34***

(R): reversed item
***p<.001

Table 2. The result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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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 Items
Standardized 
factor loading

t Cronbach's α AVE CR

Social 
media 

pressure

I feel pressure from social media to look in better shape. .91 -

.94 .79 .91

I feel pressure from social media to look thinner. .86 24.24***

I feel pressure from social media to improve my appearance. .91 27.94***

I feel pressure from social media to decrease my level of body 
fat.

.87 25.53***

Internali-
zation

It is important for me to look good in the clothes I wear. .62 -

.89 .61 .94

I think a lot about my appearance. .87 13.20***

I want to be good looking. .75 12.10***

I really think much about my appearance. .87 11.90***

it is important to me to be attractive. .76 12.00***

I think much about how I look. .80 12.62***

Face 
satisfaction

Overall face .71 -

.77 .41 .79

Chin .59 10.37***

Eyelids .59 09.87***

Libs .64 10.52***

Nose .66 10.79***

Body 
satisfaction

Overall body .81 -

.84 .51 .85

Arms .69 13.63***

Buttocks .65 12.84***

Thighs .73 14.49***

Tummy .68 13.49***

Acceptance 
of cosmetic 

surgical 
procedure

In the future, I could end up having some kind of cosmetic sur-
gical procedure.

.81 -

.88 .60 .86

If I could have a cosmetic surgical procedure done for free I 
would consider trying it.

.83 19.03***

If I knew there would be no negative side effects or pain, I 
would like to try cosmetic surgical procedure.

.83 18.71***

I have sometimes thought about have cosmetic surgical pro-
cedure.

.86 19.25***

I would never have any kind of cosmetic surgical procedure.
(R)

.52 10.20***

Acceptance 
of cosmetic 
nonsurgical 
procedure

In the future, I could end up having some kind of cosmetic non
surgical procedure.

.88 -

.91 .72 .90

If I could have a cosmetic nonsurgical procedure done for free 
I would consider trying it.

.80 21.05***

If I knew there would be no negative side effects or pain, I 
would like to try cosmetic nonsurgical procedure.

.79 21.54***

I have sometimes thought about have cosmetic nonsurgical 
procedure.

.92 25.78***

(R): reversed item
***p<.001

Table 2.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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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ker, 1981), 연구모형에 포함된 모든 변수에 대한 집

중타당도가 어느 정도 확인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변수

들에 대한 판별타당성은 각 구성개념의 평균분산추

출값과 두 구성개념의 상관계수 제곱값을 비교함으

로써 이루어졌다(Fornell & Larcker, 1981)(Table 3).

3. 가설 검증

구조방정식 분석결과, 제안된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χ2=1274.99, df=663, p<.001, TLI=.94, CFI=.94, 

RMSEA=.05로 적절한 적합성으로 분석되었다. 연구

모형의 연구모형에서 제시된 변수 간 경로분석 결과

는 <Table 4>와 <Fig. 2>에 제시하였다.

가족, 친구, 소셜 미디어로부터 받는 외모에 대한 

압박 중, 소셜 미디어만이 매력적인 외모의 내면화 수

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H1과 H2는 기각되었으며, H3은 채택되었다. 

즉, 소셜 미디어의 압박을 크게 지각할수록 자신의 외

모 매력도를 더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과 

친구로부터 받는 외모에 대한 압박의 유의하지 않은 

영향력은 여성의 신체 이미지에 미치는 가족, 친구, 미

디어의 영향력을 설명하는 Tripartite influence model 

of body dissatisfaction과는 다소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

다(Thompson et al., 1999). 하지만, 가족, 친구, 미디어

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문화적 요인으로부터의 압박

이 내면화, 외모비교, 신체 만족도 등에 직접 경로나 

간접 경로를 통해 미치는 영향력은 연구대상의 나이, 

성별, 개인적 특성에 따라 다른 것으로 분석된 경우가 

많다(Johnson et al., 2015; Tylka & Andorka, 2012; Tylka 

et al., 2015). 또한 본 연구에서는 미디어의 영향을 소

셜 미디어로부터의 압박으로 한정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다소 다른 결과가 도출되었을 수도 있다.

내면화가 얼굴 만족도와 신체 만족도에 미치는 부

정적인 영향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H4와 H5는 지지되었다. 이는 자신의 외모 매력도를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자신의 얼굴과 신체에 대한 만

족도가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여러 선행연구에

서 밝혀진 내면화와 외모 만족도와의 부(–)적 관계가 

본 연구에서도 확인된 것이다(Lee & Lee, 2018; Shagar 

et al., 2019).

얼굴 만족도가 수술적 및 비수술적 성형의 수용 정

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H6과 H7은 

모두 지지되었다. 즉 자신의 얼굴에 대한 만족도가 낮

을수록 수술적 및 비수술적 성형에 대한 수용 정도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신체 만족도는 수술적과 비수술

적 성형의 수용 정도에 모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다. 즉, H8과 H9는 모두 기각되었다. 이러한 결과

는, 젊은 여성에게는 신체 부위에 대한 만족보다는 얼

굴 부위에 대한 만족 정도가 수술적 및 비수술적 성형

에 대한 태도를 설명하는 주요 변수임을 의미한다. 제

안된 연구모형에서 통제변수로 사용된 이전 성형경험

은 수술적 및 비수술적 성형의 수용 정도에 각각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수술적 성형의 이

전 경험→수술적 성형 수용 정도: β=–.21, t=–5.40, p< 

.001; 비수술적 성형의 이전 경험→비수술적 성형 수

1 2 3 4 5 6 7 8

1 .82a

2 .34b .85

3 .19 .27 .79

4 .06 .07 .32 .61

5 .01 .00 .01 .03 .41

6 .08 .06 .08 .06 .31 .51

7 .04 .07 .14 .19 .10 .04 .60

8 .03 .08 .20 .29 .04 .04 .48 .72

a: 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for constructs are displayed on the diagonal.
b: Numbers below the diagonal are squared correlation estimates of two variables.
1=Family pressure, 2=Friends pressure, 3=Social media pressure, 4=Internalization, 5=Face satisfaction, 6=Body satisfaction, 
7=Acceptance of cosmetic surgical procedure, 8=Acceptance of cosmetic nonsurgical procedure

Table 3. The squared correlations and AVE of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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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정도: β=–.16, t=–4.21, p<.001).

4. 추가 모형 검증

본 연구의 결과, 현대 우리사회의 젊은 여성들의 신

체 이미지 형성에는 소셜 미디어로부터의 압박만이 

유의한 영향력이 갖으며, 얼굴 만족도가 성형의 수용

도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소셜 미디어의 압박, 내면화, 얼굴 만

족도, 성형의 수용도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연구모형을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χ2=620.51, df=283, p<.001, TLI=.94, CFI=.95, RMSEA 

=.06으로 적절한 적합성으로 분석되었으나, 수정지수

에서 내면화와 수술적 및 비수술적 성형의 수용도 사

이의 경로가 제안되었다. 제안된 두 경로가 추가된 대

안모형의 분석결과는 χ2=503.73, df=281, p<.001, TLI 

=.96, CFI=.97, RMSEA=.05로 좋은 적합성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연구모형의 카이제곱 차이검증 결과 

두 경로가 추가된 대안모형의 설명력이 유의하게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안모형의 분석결과에서는 모형에서 제시된 변수 

간 경로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소셜 미디어 

압박→내면화: β=.62, t=9.91, p<.001; 내면화→얼굴 만

족도: β=–.19, t=–3.14, p<.01; 얼굴 만족도→수술적 성

형 수용 정도: β=–.24, t=–4.33, p<.001; 얼굴 만족도→비

수술적 성형 수용 정도: β=–.14, t=–2.72, p<.01; 내면화

Paths t p Accept

H1 Family pressure→Internalization .88 .38 Reject

H2 Friends pressure→Internalization –1.74 .08 Reject

H3 Social media pressure→Internalization 9.03 <.001 Accept

H4 Internalization→Face satisfaction –3.82 <.001 Accept

H5 Internalization→Body satisfaction –4.58 <.001 Accept

H6 Face satisfaction→Acceptance of cosmetic surgical procedure –3.34 <.001 Accept

H7 Face satisfaction→Acceptance of cosmetic nonsurgical procedure –2.22 <.05 Accept

H8 Body satisfaction→Acceptance of cosmetic surgical procedure .01 .99 Reject

H9 Body satisfaction→Acceptance of cosmetic nonsurgical procedure –.66 .51 Reject

Table 4. Results of the significance test for the paths

.65***

Family pressure

Social media 
pressure

Internalization

Face satisfaction

Body satisfaction

Acceptance of cosmetic 
surgical procedure

Acceptance of cosmetic 
nonsurgical procedure

Friends pressure

–.24***

–.28***

–.34***

–.23*

*p<.05, ***p<.001

Fig. 2. The final model with path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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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적 성형 수용 정도: β=.43, t=7.36, p<.001; 내면

화→비수술적 성형 수용 정도: β=.54, t=8.98, p<.001). 

변수 간 관계에 있어 매개변수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대안모형에 대한 부트스트래핑 분석을 실시하였다. 

소셜 미디어 압박이 내면화를 거쳐 얼굴 만족도에 미

치는 간접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β=–.12, 

SE=.04, p<.05), 이는 불완전매개효과인 것으로 분석

되었다. 내면화가 얼굴 만족도를 거쳐 수술적 및 비수

술적 성형 수용 정도에 미치는 간접 효과는 모두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다(내면화→얼굴 만족도→수술적 성

형 수용 정도: β=.05, SE=.02, p<.05; 내면화→얼굴 만족

도→비수술적 성형 수용 정도: β=.03, SE=.02, p<.05). 

또한 내면화와 성형 수용 정도의 관계에 있어 얼굴 만족

도의 매개효과는 불완전매개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V. 결론및제언

본 연구는 국내의 20~30대 여성을 대상으로 성형

수술에 대한 태도의 형성과정을 고찰해보고자, 다양

한 사회문화적 압박 요인, 내면화, 외모 만족도의 신

체 이미지 관련 심리적 과정을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

용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보다 세부적인 고찰을 위해 

외모 만족도는 얼굴 만족도와 신체 만족도로 구분하

고, 성형수술은 수술적 성형과 비수술적 성형으로 분

류하여 변수 간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국내 20~30대 여성의 신체 이미지에 영

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압박 요인에 대한 주요한 결

과가 도출되었으며, 얼굴 및 신체 만족도와 수술적 및 

비수술적 성형에 대한 수용 정도 사이의 흥미로운 관

계가 밝혀졌다. 우선, 가족, 친구, 소셜 미디어의 압박 

수준과 내면화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는, 소셜 미디어

로부터의 압박만이 이상적 외모에 대한 내면화 수준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과 

친구로부터의 외모 압박이 여성의 내면화에 미치는 

영향은 검증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 여대생

을 대상으로 한 Shin et al.(2017)의 연구결과에서 가족, 

친구, 미디어의 압박이 내면화에 미치는 영향력이 모

두 유의한 것으로 밝혀진 것과는 상반되지만, 미국 여

대생을 대상으로 분석한 Hardit and Hannum(2012), 

Johnson et al.(2015), Tylka et al.(2015)의 연구에서 미

디어의 압박만이 내면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는 일치하는 것이다. 더욱이 Shin et al.(2017)의 연구

와는 다르게 나온 본 연구의 결과는 미디어의 영향력

을 소셜 미디어로 한정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일 수도 

있다. 전통적인 미디어를 대신하여 소셜 미디어로부

터의 이상적 외모에 대한 압박을 다른 사회문화적 요

인의 압박과 동시에 고려하였기 때문에, 선행연구와

는 다른 결과가 도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소셜 

미디어의 유일한 영향력은 본 연구로부터 밝혀진 가

장 주목할 만한 결과이다. 소셜 미디어의 압박만이 젊

은 여성의 내면화의 확립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현

대 우리사회에서 특히 젊은 여성들의 신체 이미지에 

미치는 소셜 미디어의 강력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것

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Butkowski et al., 2019; Lee & 

Lee, 2017). 소셜 미디어의 유의한 영향력은 가족과 친

구 요인을 제외하고 분석한 추가 모형 검증결과에서

도 검증되었다.

여러 선행연구와 일치하여(Myers & Crowther, 2007; 

Shagar et al., 2019), 본 연구에서도 내면화와 외모 만

족도 사이의 유의한 부(–)적 관계가 확인되었다. 소셜 

미디어를 통해 인지된 이상적 외모의 기준을 자신이 

추구해야할 목표로 삼는 정도가 높을수록 자신의 현

재 외모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진다는 것이다. 보다 세

부적으로 젊은 여성의 내면화 수준은 얼굴과 신체 만

족도에 모두 부(–)적인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외모 만족도와 성형수술 수용 정도를 각

각 얼굴 및 신체 만족도와 수술적 및 비수술적 성형의 

수용 정도로 구분하여 변수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 결

과, 수술적과 비수술적 성형에 대한 수용 태도에는 얼

굴 만족도만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차이는 본 연구의 샘플인 20~30대 여성

의 특성일 수도 있으며, 이상적 미의 기준에 대한 우리

사회의 특성으로 인한 것일 수 있다. 여성은 나이가 들

수록 노화의 과정으로 체중 및 군살의 증가 등의 신체

적인 변화를 경험하며, 이러한 변화로 인해 우리사회

에서 규정되는 이상적 여성의 몸의 기준인 마른 몸과

는 점차 멀어지게 된다(Yu & Lee, 2019). 젊은 여성은 

아직까지 노화로 인한 신체적 변화를 겪지 않았기 때

문에, 자신의 신체 부위보다는 얼굴에 더 높은 관심을 

보일 수 있다. 또한 아시아 여성은 서구사회의 여성들

보다 평균적으로 작고 마른 신체 사이즈를 갖고 있으

며(Lee & Lee, 2016), 특히 최근의 우리사회에서는 깨

끗한 피부를 이상적인 미의 기준으로 강조하는 경향

을 보인다. 이러한 사회적 특성으로 인해 여성은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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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얼굴에 보다 큰 관심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실제

로 쌍꺼풀 등의 눈 성형은 아시아권에서 주로 행해지

는 성형수술로 알려져 있다(Holliday & Elfving-Hwang, 

2012).

본 연구에서는 제안된 연구모형의 검증결과를 바

탕으로 유의하지 않은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밝혀진 

가족과 친구의 압박, 신체 만족도 변수를 제외한 추가 

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소셜 미디어의 압

박이 내면화와 얼굴 만족도를 거쳐 성형수술 수용 태

도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제안된 변수 간 모든 경로

가 유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가족과 친구의 압박, 

신체 만족도 변수가 포함된 연구모형에서는 검증되

지 않은 내면화와 수술적 및 비수술적 성형 수용 태도 

사이의 유의한 직접 경로가 추가로 도출되었다. 본 연

구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국내의 20~30대 여성의 신

체 이미지는 주로 소셜 미디어 활동을 통해 형성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그들의 얼굴 만족도와 신체 만족도

를 결정한다고 할 수 있다. 신체 만족도보다는 얼굴 만

족도가 성형에 대한 수용 태도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

이며, 이상적 외모의 기준을 자신이 추구해야 하는 목

표로 인식하는 수준은 성형 수용 태도에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국내 젊은 여성

들이 고려하는 수술적 및 비수술적 성형은 주로 자신

의 얼굴과 관련된 요소를 이상적 기준에 맞추기 위한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신체 이미지와 성형수술 태도에 

대한 후속연구를 위한 중요한 방향을 제시하며, 다양

한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무엇보다도 최근 

우리사회의 젊은 여성들에게는 가족이나 친구보다 소

셜 미디어가 그들의 신체 이미지에 강한 영향을 미친

다는 것을 밝혔다는 점은 본 연구의 주요한 의의가 된

다. 최근 여러 서구사회에서는 왜곡된 신체 이미지를 

사회구성원들에게 전달하는 미디어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소셜 미디어의 강력한 영향

력은 우리사회에서도 건강한 신체 이미지의 확산을 위

한 정부적 및 사회적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소셜 미디어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인식 제고와 

소셜 미디어에서 보이는 여성의 신체 관련 사진들에 

대한 사용자의 올바른 수용 태도의 형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이나 관련 정보의 확산을 위한 캠페인

이 필요하겠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연구

에서는 이상적 외모에 대한 압박의 요인으로 가족이

나 친구 이외의 사회문화적 요인들을 함께 고려할 필

요가 있겠다. 예를 들어, 젊은 여성들은 가족이나 친구

보다는 애인으로부터 이상적 외모를 가져야 한다는 압

박을 더 크게 받을 수 있을 것이다(Tylka et al., 2015). 

남성이나 다른 연령대(청소년, 중년여성, 노년여성 등)

를 대상으로 그들의 신체 이미지의 주요 사회문화적 

결정 요인을 고찰, 비교하는 연구도 제안된다. 또한 소

셜 미디어로부터의 외모 압박을 야기할 수 있는 소셜 

미디어 활동(예, 셀피 행동, 소셜 미디어상의 외모 관

련 사진 활동, 연예인의 소셜 미디어의 영향 등)을 파

악하고, 서로 다른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특성으로 인

한 사용자의 신체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를 

검증하는 후속연구는 소셜 미디어와 신체 이미지 연

구분야의 심화를 위해 필요하겠다. 또한 성형 이외의 

다양한 외모 관리 행동(다이어트, 운동, 화장, 몸매 및 

외모 관리 보조제 사용 등)과의 복합적인 관계에 대한 

구조적 분석은 관련 연구의 확장을 위해 제안될 수 있

겠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의 차별성과 연구결과의 의

의와 함께 다음의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마케팅 리

서치 회사를 통한 편의표집방법의 조사참여자 모집으

로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일반화에는 어려움이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얼굴 만족도와 신체 만족도의 측

정에 있어, 각 부위에 대한 만족 정도를 고려하였다. 

하지만, 외모 만족도는 각 부위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정

도와 더불어 전체적인 매력 수준으로 측정되기도 한

다. 사실 신체 이미지는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개념

이기 때문이다.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개념을 

포함하는 외모 만족도의 측정이 필요하겠다. 셋째, 비

록 성형에 대한 전반적인 우리사회의 분위기가 우호

적으로 변하기는 하였으나 아직까지 여러 여성들은 

자신의 성형경험이나 앞으로의 수용 태도 및 의도에 

대한 표현을 망설이는 경향이 있다. 즉, 본 연구에서 

조사된 수술적 및 비수술적 성형에 대한 수용 정도는 

실제보다 낮게 측정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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